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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관련 언론기사에 대한 텍스트네트워크분석

Text Network Analysis on Stalking-Related News Articles 
지은선*, 정상희**

Eun-Sun Ji*, Sang-Hee Jeong**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텍스트네트워트분석을 통해 스토킹에 대한 정치성향의 언론기사 내에 핵심 단어를 탐색하고

내재된 의도를 살펴보는 것이다.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보도된 보수언론기사(조선일보, 중앙일

보) 824건, 진보언론기사(한겨레신문, 경향신문) 783건으로 총 1,607건을 선정하여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기반의 토픽모델링 기법으로 도출된 주제범주의 양상을 탐색하였다. 연구결과는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의 공통된 토픽

은 젠더폭력의 인식개선, 신변보호 및 처벌강도, 스토커 신상공개 도출되었고 두 언론의 상이한 토픽은 보수언론에서

는 스토커의 가해행위, ‘신당역 살인사건’의 개요와 진보언론은 ‘신당역 살인사건’의 가중처벌요구, (사이버공간의) 성

착취 범죄 근절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는 스토킹에 대한 언론기사 간의 이념적 의견에 따라 보도형태에 변화가 있음

을 시사한다.

주요어 : 스토킹, 언론기사, 텍스트네트워크분석, 보수언론, 진보언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keywords within stalking-related news articles according to 
political orientation through the text network analysis, and then to examine the implicit intentions. Selecting total 
1,607 articles including 824 articles of the conservative press(The Chosun Ilbo, The Joongang Ilbo) and 783 
articles of the progressive press(The Hankyoreh, The Kyunghyang Shinmun) reported from January 1, 2018 to 
December 31, 2022, this study explored the aspect of topic category drawn through the topic modeling 
technique based on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I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common topics of the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press were improvement of the perception of gender-based violence, personal 
protection & intensity of punishment, and disclosure of stalkers’ personal information. Regarding the topics 
differently shown in those two press, the conservative press showed stalkers’ harmful act, and outline of 
‘murder case at Sindang Station’ while the progressive press showed request for aggravated punishment on the 
‘murder case at Sindang Station’, and eradication of sexual exploitation crime (in cyber space).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y that there are changes in the type of reporting according to ideological opinions about stalking 
in news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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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스토킹(stalking)은 오랫동안 사회에 존재해왔으며

스토킹행위가 중대한 피해로 진화되고 피해보도가 점

차 증가함에 따라 대중에게 사회적 문제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1]. 스토킹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의사소통 상

불일치로 인해 피해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두려움과 공

포를 반복하는 주기적인 행위를 보이며 이는 피해자의

삶을 위협하고 더 나아가 생명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

하기도 한다[1,2].

2021년 발생한 이른바 ‘노원구 세모녀 살인사건’,

2022년 ‘신당역 살인사건’ 보도의 공통점은 스토킹으로

인한 보복범죄이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라는

경각심을 심어주었고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단 것이다[2,3]. 이는 스토킹 행위가 성역할 고정관념

태도를 반영한 여성에 관한 잘못된 신념을 지니고 있으

며 여성혐오에 기인한 극단적인 형태인 페미사이드

(femicide; 여성살해)로 발전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2].

2021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

토킹처벌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으나 주관적 관점에

따라 통상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행위와 스토킹 행위를

명확하게 구별하기가 어렵고, 특정한 행위로 정형화하

기 쉽지 않아 적용범위에 따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타

협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한다[2,5]. 또한 피해

자보호조치가 법제화 되었으나 ‘신당역 살인사건’처럼

피해자가 보호조치를 받는 상황에서 가해자에게 살해

당하는 사건이 발생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문제

를 제기하였고[2,3]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조치하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도입, 신변보호조치 강화, 강력한

처벌규정 등 법률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

다[2,3,6]. 스토킹 범위가 대면이 아닌 사이버 공간에서

도 발생되고 있어 사이버 공간의 특수성(전파성, 익명

성, 시공간 무제약 등)을 고려한 법적 규정이 미약하여

처벌에 한계가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7,8].

스토킹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스토킹처

벌법 개정 논의에 대한 국회 주요쟁점이나 실제 스토킹

관련 판결문을 검토한 학문적 접근으로 이루어졌다

[2,5,9,10]. 이 연구들은 스토킹처벌법 시행초기의 과도

기적 상황에서 스토킹 피해자의 실효적 보호가 미약하

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사이버스토킹 처벌규정 추가, 피

해자보호명령제도, 반사의사불법죄 규정 삭제, 피해자

범위 확대 등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으며 스토킹 관련

처벌대상자의 행위범위, 스토킹 범죄유형, 가해자의 동

기 및 특성 등을 유영화하여 현실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이 연구들은 법학적

소견을 가진 전문가의 의견이 아닌 사회적으로 대중이

스토킹에 대한 인식과 현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파악

하는데 한계가 있다. 언론은 단순히 사실을 제공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사가 어떠한 언어와 표현을

통해 대중에게 전달하는지에 따라 사람들의 태도나 인

지변화, 사회적 문제의 의미 구성을 보여주는 장치이다

[11]. 이는 언론기사가 정책적 입장에 따라 정보를 전달

하면 대중의 의견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이

다[12,13]. 언론의 스토킹에 관한 이념적 성향을 파악하

기 위해 스토킹 언론기사를 토대로 텍스트 네트워크분

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텍스트

네트워크분석은 비정형적인 언론기사로부터 추출된 데

이터를 특정문서와 동시출현 단어를 확인하여 의미 있

는 군집들 관계에서 특별한 의미를 파악하여 언론에서

담고 있는 의미를 해석하는 것으로[14] 본 연구에서 스

토킹에 관한 언론 간의 주제의 유사성과 차별성에 대한

비교하여 사회현상에 대한 함의점을 도출하고 추후 제

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연구목적

본 연구는 텍스트네트워크분석을 토대로 언론기사의

핵심 단어들을 분석하여 대중에게 전달하고자 의미를

해석하고 스토킹에 대한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의 이념

성향에 따라 함의를 비교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빅데이터 분석서비스인

BIG KINDS(www.bigkinds.or.kr)는 1990년부터 54개의

매체의 뉴스콘텐츠를 빅데이터화 하고 있어 본 연구는

이를 활용한 보수언론기사 (조선일보, 중앙일보)와 진

보언론기사(한겨레신문, 경향신문)를 검색하여 총 2,699

건 추출하였다. 상세 검색 방식으로 검색유형은 “뉴스”,

검색어 범위는 “형태소 분석”과”전체”, 키워드는“스토

http://www.bigkind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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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 “지속적 괴롭힘”, 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검색하였다. 제외된 기사는 동정, 인사,

행사, 책 소개, 광고 등을 제외한 보수언론기사824건과

진보언론기사 783건으로 총 1,607건 선정하였다.

2. 분석방법

텍스트데이터는 신문기사일자, 신문사, 본문 순으로

MS Office 엑셀을 활용하여 목록화하였다. 데이터 전처

리는 네트워크 분석프로그램 NetMiner4.0(Cyram Inc.

Seoul, Korea)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작업으로 한글텍스트를 형태소분

석(morphological analysis)하였다[14]. 유의어

(thesaurus)는 비슷한 의미를 가진 여러 단어를 하나의

단어로 지정하는 작업이며, 제외어(exception word)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처럼 추출되지 않도록 제외하

고자 하는 단어목록화 하였고, 지정어(Defined Words)

은 고유한 단어(복합명사, 고유명사)을 있는 그대로 추

출하여 지정하였다[14,15]. 이후 유의어, 지정어, 제외어

등을 등록하여 추출된(명사형)단어들을 정제하였다[14].

언론기사의 주요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 특정 문서에

나타나는 단어빈도(TF)와 단어가 가진 역문서의 빈도

(IDF)를 곱한 값으로 단어 가중치 기법인

TF-IDF(Tea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을 적용하였다[16,17].

본 연구에서는 언론기사 텍스트 문서집합에서 숨겨

진 의미 있는 단어들을(토픽) 추출하여 군집화하는 과

정으로 확률분포로 추정할 수 있는 LDA (Latent

Dirichlet Allocation) 기반 토픽모델기법을 사용하였다

[15]. 주제별 분류에 맞는 토픽 수를 5개로 설정하고

MCMC > alpha 10, beta 0.1, no of iteration=1,000으로

분석하여 의미의 관계성을 확인하기 위해 토픽-단어 2

모드 네트워크를 시각화하였다[18].

Ⅳ. 결과

1. 키워드 빈도분석

키워드 빈도분석은 전체 문서에서 특정단어가 등장

하는 횟수를 산출하는 것으로, 단어출현빈도와 TF-IDF

결과를 통해 상위 10개의 핵심 단어를 제시하였다. 보

수언론기사 824개에서 단어 9,211개, 진보언론기사 783

개에서 9,848개를 추출하였다. 빈도분석 결과 보수언론

에서 피해자’, ‘신속한 수사’, ‘페미사이드’, ‘가해자’, ‘친

밀한 관계’ 순서로 빈도수가 높았고 진보언론은 ‘범죄행

위’, ‘페미사이드’, ‘맞춤지원’, ‘제도개선’, ‘대중매체’ 순으

로 빈도수가 높았다. TF-IDF값 순에서 추출된 상위 10

개 키워드 중 보수언론은 ‘페미사이드’, ‘가해자’, ‘친밀

한 관계’, ‘지하철’, ‘가중처벌’ 등의 순으로 높았고, 진보

언론은 ‘지하철’, ‘대중매체’, ‘친밀한 관계’, ‘맞춤지원’,

‘처벌법’ 등의 높은 순위로 나타났다(표 1).

2. 토픽 분석

보도 경향에 따라 스토킹과 관련된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가 5개의 주제로 도출되었다. 보수언론은 Topic 1

의 키워드로 ‘페미사이드’, ‘가중처벌’, ‘김태현’, ‘신체적

표 1. 단어출현빈도 및 TF-IDF별 상위 10개 키워드
Table 1. Top 10 Keywords by Frequency and TF-IDF

NO
보수언론

Frequency 횟수 TF-IDF 횟수

1 피해자 2,442 페미사이드 508

2 신속한 수사 2,424 가해자 504

3 페미사이드 1,714 친밀한 관계 380

4 가해자 1,508 지하철 312

5 친밀한 관계 885 가중처벌 306

6 지하철 752 대중매체 304

7 SNS 744 SNS 298

8 가중처벌 725 처벌법 269

9 맞춤지원 651 배심감 260

10 대중매체 617 맞춤지원 258

NO
진보언론

Frequency 횟수 TF-IDF 횟수

1 범죄행위 2,093 지하철 364

2 페미사이드 1,908 대중매체 349

3 맞춤지원 1,133 친밀한 관계 343

4 제도개선 1,038 맞춤지원 331

5 대중매체 1,026 처벌법 324

6 지하철 987 제도개선 321

7 성폭력 967 가중처벌 273

8 친밀한 관계 944 성폭력 269

9 여성가족부 939 가이드라인 268

10 SNS 879 SNS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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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친밀한 관계’등이 등장하였다. 이는 ‘노원구 세모

녀 살인사건’보도가 가해자의 범행 심리, 스토킹행위에

초점을 둔 사건흐름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여 토픽 명을

‘스토커의 가해행위’로 명명되었다. Topic 2의 키워드는

‘제도개선’, ‘성폭행’, ‘사회적 약자’, ‘불안감’, ‘성폭력’ 등

의 키워드로 구성되며 ‘젠더폭력의 인식개선’으로 선정

하였다. 이는 성범죄의 핵심이 성차별적 인식으로 초래

된 것으로, 구조적 차별을 개인문제로 원인을 돌려 성

적 대상화를 묵인하는 사회적 인식을 비판한 것으로 해

석된다. Topic 3의 키워드는 ‘피해자’, ‘가해자’, ‘맞춤지

원’, ‘처벌법’, ‘미약한 처벌’ 등으로 토픽 명을 ‘신변보호

및 처벌강도’로 명명하였다. 스토킹 피해자의 실질적인

신변보호를 위한 피해자 보호체계의 재정비와 가해자

의 재범 위험성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알 수 있다. Topic 4의 키워드는 ‘신속한 수사’, ‘지하철’,

‘전주환’, ‘공중화장실’, ‘배신감’등이 등장하였고 가해자

의 개인 신상이나 범죄행적을 상세하게 보도한 것으로

보여 ‘신당역 살인사건의 개요’로 명명하였다. Topic 5

의 키워드는 ‘SNS’, ‘대중매체’, ‘영상물’, ‘친밀한 관계’,

‘신상 공개’등이 등장하여 여론이 국민의 알 권리, 재범

가능성, 범죄의 잔혹성을 고려한 흉악범죄자의 실질적

인 신상을 공개하는 것으로 형성되어 이 토픽 명을 ‘스

토커 신상공개’로 명명하였다(표 2, 그림 1). 보수 언론

의 Topic 1은 24%, Topic 2은 17%, Topic 3은 22%,

Topic 4은 23%, Topic 5는 14%로 토픽 비중을 제시하

였고 Topic 4가 큰 비중을 차지해 가장 강조되는 토픽

으로 볼 수 있다(그림 2).

표 2. 보수언론의 토픽모델링 결과
Table 2. Results of topic modeling of the conservative press

NO
Topic
group

1stKey
word

2nd
Keyword

3rdKey
word

4thKey
word

5thKey
word

1
스토커의
가해행위

페미사
이드

가중처벌 김태현
신체적
폭력

친밀한
관계

2
젠더폭력의
인식개선

제도개
선

성폭행
사회적
약자

불안감 성폭력

3
신변보호 및
처벌강도

피해자 가해자
맞춤지
원

처벌법
미약한
처벌

4
‘신당역
살인사건’의
개요

신속한
수사

지하철 전주환
공중화
장실

배신감

5
스토커
신상공개

SNS 대중매체 영상물
친밀한
관계

신상공
개

그림 1. 토픽-단어 2-모드 네트워크 시각화(보수언론)
Figure 1. Two Mode Analysis by Topic Group (conservative
press).

진보언론은 Topic 1의 키워드로 ‘대중매체’, ‘SNS’,

‘영상물’, ‘신상공개’, ‘괴로움’이 등장하였다. 이는 보수

언론의 Topic5와 유사한 키워드로 토픽 명을 ‘스토커

신상공개’로 명명한다. Topic 2의 키워드는 ‘페미사이

드’, ‘범죄행위’, ‘지하철’, ‘가중처벌’, ‘배신감’등이 도출되

어 ‘신당역 살인사건’에서 범죄행위가 최초 스토킹 행위

에서부터 살인까지 계획된 범죄로 연결되는 위험성이

있어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로 양형 기준을 강구해야

된다고 판단되어 ‘신당역 살인사건의 가중처벌요구’로

명명하였다. Topic 3의 키워드는 ‘친밀한 관계’, ‘신체적

폭력’, ‘가이드라인’, ‘가정폭력’, ‘신고시스템’등이 등장하

였다. 이는 보수언론의 Topic 3과 유사한 키워드로 토

픽 명을 ‘신변보호 및 처벌강도’로 명명하였다. Topic 4

의 키워드는 ‘맞춤지원’, ‘성 착취’, ‘처벌법’, ‘사회적 약

자’, ‘범죄행위’ 등으로 구성되어 ‘(사이버 공간의)성 착

취 범죄근절’로 명명하였다. 사회적 약자 대상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범죄유형이 확장되어 성 착취 피해로 이

어져 온라인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제화의 필요

성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Topic 5의 키워드는 ‘여성

가족부’, ‘제도개선’, ‘성폭력’, ‘성평등’, ‘안간힘’등으로 나

타나 보수언론의 Topic2와 유사한 키워드로 ‘젠더폭력

의 인식개선’로 명명하였다(Table 3, Figure 3). 진보언

론의 Topic 1은 11%, Topic 2은 34%, Topic 3은 21%,

Topic 4은 16%, Topic 5는 18%로, Topic 2가 큰 비중

을 차지하였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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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수언론

(b) 진보언론

그림 2. 언론기사 별 토픽비중의 비교
Figure 2. Comparison of topic weight in each news article

표 3. 진보언론의 토픽모델링 결과
Table 3. Results of topic modeling of the progressive press

NO Topic group
1stKey
word

2nd
Keyword

3rdKey
word

4thKeyw
ord

5thKey
word

1
스토커
신상공개

대중매
체

SNS 영상물 신상공개 괴로움

2

‘신당역
살인사건’의
가중처벌요
구

페미사
이드

범죄행위 지하철 가중처벌 배신감

3
신변보호 및
처벌강도

친밀한
관계

신체적
폭력

가이드
라인

가정폭력
신고시
스템

4
(사이버
공간의)성착
취 범죄근절

맞춤지
원

성착취 처벌법
사회적
약자

범죄행
위

5
젠더폭력의
인식개선

여성가
족부

제도개선 성폭력 성평등 안간힘

그림 3. 토픽-단어 2-모드 네트워크 시각화(진보언론)
Figure 3. Two Mode Analysis by Topic Group(progressive
press.)

Ⅴ. 결론

본 연구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스토킹’를 주제로

다룬 보수언론기사 824건과 진보언론 기사 783건을 대

상으로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 언

론기사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전달하려는 시사점을 파

악하고자 한다.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에서 도출된 토픽 중 젠더폭력

의 인식개선, 신변보호 및 처벌강도, 스토커 신상공개가

동일한 보도방향을 보였다. 젠더폭력의 인식개선에서

근본적인 젠더 기반 폭력의 원인이 구조적 차별이며 분

배구조의 한계에서 성별 간 차이가 심화된 사회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는 인식이 있어

젠더폭력의 대안으로 사회안전망 형성이 중요하다고

해석하였다[19]. 이를 위해 젠더평등과 인권과 관련된

내실화된 교육이 필요하며 성차별적 문화와 편견을 용

인하는 것이 아닌 보편적 사회문제임을 알리는 게 중요

하다는 의미로 둘 수 있다.

신변보호 및 처벌강도에서 스토킹처벌법에서 범죄피

해자 안전조치 등록, 스마트워치, 단계별 잠정조치 등

피해자의 신변보호가 제공되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

치는 규정이 제시되지 않아 현장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의 분리조치 기준이나 신변안전조치의 적용범위가 불

명확해 피해자 보호조치에 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

하였다[2]. 또한 스토킹 행위와 범죄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어 법률의 포괄범위를 더 확장하고 처벌기준을 강화

해야 함을 지적하였다[5]. 따라서, 국가차원의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는 구체적 지원을 통해 제2차 피해예방을

할 수 있으며 처벌규정도 스토킹 범죄의 특수성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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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확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스토커 신상공개는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공공

이익, 청소년 여부의 판단기준에 따라 신상이 공개될

수 있으나 현재가 아닌 과거의 증명사진이 공개되면서

정보공개의 실효성에 관한 논란이 되고 있으며 유사 범

죄예방 및 추가범죄 증거,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위해

가해자의 실물을 알아볼 수 있는 최근 사진을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하였다[20]. 이는 잔혹범죄로 인한

사회적 충격이 커지고 있고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서라도 신상공개의 판단기준을 하에서 최신 사진을 공

개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이 ‘신당역 살인사건’을 다루는

관점차이를 보면 보수언론은 스토킹사건의 사건장소,

범행계획, 범행행적, 범행도구, 가해자의 성향 등 가해

자 입장에 관한 보도성향을 보였다. 이는 보수언론은

독자의 흥미를 이끌기 위한 가해자 중심의 사건흐름을

부각하였고 간접적으로 피해자의 대응을 비판하는 것

으로 해석된다. 진보언론에서는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

자와 가족의 피해상황, 정서적 고통, 보복의 두려움 등

을 다루고 있어 스토킹 범죄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

이 필요하다고 해석된다.

보수언론은 스토커의 가해행위 토픽주제에서 ‘노원

구 세모녀 살인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범죄심리, 사이코

패스 검사, 범죄동기, 살해방식을 자세하게 보도하였고

반사회적인 성향에 따른 짧은 재범기간과 심각한 범죄

로 진화됨을 주장하였다[21]. 이는 재범위험성을 판단하

여 미약한 처벌이 아닌 적극적인 치료 개입이 필요함을

암시하나 다소 선정적인 보도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진보언론의 (사이버공간의) 성 착취 범죄근절 토픽

주제를 살펴보면, 사이버 공간에서 왜곡된 성 관념이

거래되고 여성의 성적 도구화되는 조직적인 성 착취 범

죄가 가능한 환경이 형성되었고 특히 사이버스토킹은

사이버공간의 특수성인 익명성, 확산성, 불특정 다수의

대상화, 시공간 무제약 등을 악용하는 범죄행위로 이를

포함한 법제화의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8]. 범죄

예방차원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한 양성교육과 사

이버공간의 특수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동할 수 있

도록 조기에 사이버 윤리의무교육이 시급하며 스토킹

행위의 공간 확대로 인한 피해를 고려하여 현행법에 반

영하는 등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언론간의 이념에 따른 스토킹 주제를 통

해 사회적 차원의 문제의식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

으나 시대변화에 따라 보도성향의 추이를 살펴보기 위

해 추가적으로10~20년 언론기사의 자료 활성화가 필요

하겠다. 언론기사 이외에도 대중의 생각, 감정 등이 반

영한 SNS 게시글, 기사댓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감정

분석이나 경험이 반영된 인터뷰 형식의 연구로 확대하

여 다양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은 스토킹 행위가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 더 나아가 국가적 피해 양상을

심화시키는 사회적 문제로 규정하였고 사회적 통념으

로 인한 구조적 성별차이. 피해자 책임전가 문제, 중대

범죄에 관한 경각심 등을 공통적인 주제로 도출되었으

나 보수언론에서는 가해자의 심리상태, 범행계획, 과거

행적 등 상세하게 보도하여 대중의 알 권리에 초점을

두었다면 진보언론은 스토킹 범죄의 피해양상, 피해범

위, 피해대상자, 대응방식 등 피해자 보호측면에 대한

개선을 정부에 촉구하고 가해자의 미약한 처벌을 비판

한다는 점에서 두 언론간의 보도방향이 이념적 성향에

따라 차이가 도출된다는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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